
Ⅰ. 들어가며

과거에는 숫자를 다룰 수 있는 사람만이 암산으로 숫

자 계산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판의 탄생으로 주판

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생산성은 

차이를 들어내기 시작했으며 18세기 사이 1차 산업혁

명의 시작으로 생산성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리

고 영국 수학자인 찰스 배비지가 기계장치 계산기의 발

명으로 기계를 사용하여 사칙연산을 사람들보다 빨리 

처리해 생산성과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

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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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개인용 컴퓨터 사용이 확산되고 바지칼크와 

로터스 1-2-3의 개발로 표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

고 계산할 수 있는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기 시작했

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엑셀 스프레드

시트 프로그램은 대부분 모든 분야에 상용화가 되었으

며 데이터 정리, 계산, 분석 등 생산성과 효율성 상향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숫자 계산 업무

가 많은 세무사들은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 처리 

시간을 단축하면서 생산성을 높여왔다. 그러나 세무사

가 해오던 업무를 PC매거진 (Yakal, 2020)에 소개된 

세금관련 프로그램이 이제는 $39(약 4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1년치 세무 업무를 약 4만원을 지불해 

계속 사용하게 되면 세무사의 의존도는 낮아진다. 핵

심은 자동화된 기계와의 경쟁에서 사람이 승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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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가 의문이다.

CPU(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 처리 장치), 

GPU(Graphics Processing Unit, 그래픽 처리 장치), 

메모리, 다중 처리 등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는 초당 몇

천 건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수학적 

계산이 많이 필요한 인공지능의 활용이 시작하게 되었

다.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기계가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기존에 보유한 지식을 조정하며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

는 기술이다 (SAS 인사이트). 인공지능의 기술이 발전

되면서 전에는 기계를 사용해서 숫자 연산 또는 문서 

작업들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보는 글을 

자연어 처리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술을 통해 사람처럼 이해하고 질문들을 물어보며 사

람과 대화 하듯이 답을 알려준다. 그 외에도 전에는 접

근하기 힘든 이미지 인식 기술도 인공지능을 통해 사람

이 보지 못한 부분을 찾아주고 분석해 주거나 영상 보

정을 하기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했던 부분도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간편하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

게 되었다. 그 결과, 숫자를 많이 다루는 세무사, 회계

사 또는 문서 작업을 다루는 법률/변호사 일자리 외에

도 시각 인지 업무가 중요한 의사 직종 등 다양한 측면

의 직업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가속도가 붙은 인공지

능의 상용화의 이유 그리고 과연 이 기술이 모든 일자

리를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Ⅱ.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일자리

기계(Brynjolfsson and McAfee, 2014), (Ford, 2015), 

(Kaplan, 2015), (Chang, 2017)는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며 비교적으로 직업 능력이 낮은 기계 조립 같은 분

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둑 역사상 최고의 기사 이창호를 이기고 최강

자에 굴림해온 전설적인 이세돌 9단이 구글 (Google)의 

자회사 딥마인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

고’에 패배하며 인공지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의문

을 남기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사람들은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 중에서 시각

을 가장 중요한 감각이라고 꼽는다. 그 이유는 감각기관

을 통해서 획득하는 정보의 90% 이상이 시각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래서 인간이 기계에 비해 유일하게 절대우

위였던 부분은 시각 지능이었다. 그러므로 창작은 기계

가 범접할 수 없는 고유한 인간의 영역이라고 믿어졌지

만, 생성적 적대 신경망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Brownlee, 2019), (Hui, 2018)의 등장으

로 창작, 예술 분야에도 인간의 응전이 요구되기 시작

했다. GAN은 이안 굿펠로우(Ian Goodfellow)가 신경 

정보처리 시스템 학회 (NeurIPS)에서 발표한 뒤로 딥

러닝의 대가인 얀 르쿤(Yann Lecun) 교수도 GAN을 

최근 10년간 머신러닝 연구 중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

로 극찬했다.

<그림 1> 계산에 있어 생산성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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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그리는 것은 ‘화가’라는 전업 직업을 만들 만

큼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생각되었으나 인공지능 기술

을 통해 아래와 같이 인간의 시각 지능 영역에도 영향

을 주기 시작했다.

∙ 이미지 생성(Image generation): GAN을 사용하여 

기계가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 로고 생성기 등. GitHub: alex-sage/logo-gen

∙ 텍스트로 이미지 합성 (Text-to-image synthesis): 

영화 산업에서 시나리오가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

를 기초로 하여 이미지를 자동 생성시킴. Nikunj 

Gupta, “Text-to-Image Synthesis”, Medium, 

GitHub, text-to-image

∙ 얼굴 노화(Face Aging): 연애 산업과 보안 산업에

서 특히 유용한데 보안의 경우 얼굴 노화과정을 

GAN을 통해 모델을 갖춤으로써 직원의 노화에 따

라 신규 시스템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 GitHub, 

yuanzhaoYZ/ Face-Aging-CAAE

∙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번역(image-to-image- 

translation): 흑백이미지를 칼 러 이미지로, 스케

치 이미지를 색칠된 이미지로, 이미지를 피카소나 

반고흐 스타일로 번역하는 것을 통해 시간을 상당

히 줄일 수 있다. GitHub topics: image-to- 

image-translation

∙ 고화질 이미지 생성(High-resolution image 

generation): 저해상도 카메라 이미지를 고화질 

이미지로 변환. david-gpu/srez

<그림 2> 인공지능 기술의 인간 시각 영역 적용(1)

<그림 3> 인공지능 기술의 인간 시각 영역 적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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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측된 이미지 채워 넣기(completing missing parts 

of images), Github topic: image-completion: 

이미지의 빠진 부분을 채워 넣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워서 결측 시킨 후에 이미지를 채워 넣는다.

인공지능은 이미지 분야 외에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연어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저작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소스 코드를 공

유하는 인터넷 사이트 GitHub에도 특별한 주제로 다룰 

만큼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기계는 

텍스트 생성 외에도 음악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졌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추세가 대세를 잡으면서 빅데이터

를 축적하고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모형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기계로 텍스트 외에도 그림도 생성하고 음악도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조합해 연극 또는 영화 제작도 가능

한 시대가 열리면서 인간의 직업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GitHub topic: text-generation

∙ Maluuba NewsQA dataset

∙ Multi-task Question and Answer Generation

음악(music) 

∙ museGAN 

∙ RachelChen(Dec13,2017),“GeneratingAmbie

ntMusicfromWaveNet”, Medium

∙ tensorflow/magenta 

∙ Abraham Khan(Dec 15, 2018), “Generating 

Pokemon-Inspired Music from Neural 

Networks”, Medium

연극(play)

∙ World Models

∙ Dylan’s blog (June 06, 2018), “World Models 

applied to Sonic” 

Ⅲ. 일자리 변동 원인

기계(Machine)라 하면 기계장치를 떠올릴 수 있지

만, 영어로 머신(machine)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컴퓨

터로도 의미한다. 자동화 수준을 기계의 도움 없이 모

든 결정과 행동을 사람이 취하는 수준과 인간을 배제

하고 기계가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고 자율적으로 운

전, 판결, 세금계산 등 완전한 자동화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Cummings, 2014). 이미 사회에 많은 부분

이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화가 되었거나 아니면 자동화

가 진행 중이거나 혹은 완전한 자동화가 진행되었다. 

그 외에도 과거에는 세계화 전략을 통한 제조와 생산

에 필요한 인력을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에서 찾았으나 

<그림 4> 기계 자동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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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진화로 생산과 제조, 유통은 물론 마

케팅과 고객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져 일자리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3.1 소싱전략의 변화

Kinetics consulting services / Automation 

Anywhere 자료에 의하면 사무 로봇을 사용하면 비정

규직 인력 아웃소싱 비용을 현재 시점보다 더욱 줄일 

수 있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영국, 호주 등 업무지원 인력 비용이 높은 선진국들은 

경쟁력을 갖추고자 인력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필리

핀, 인도 등 영어가 가능하고 24시간 고객지원이 가능

한 나라로 소싱 전략을 변경했었다.

그러나 현재 Apple 회사에서 개발한 Siri, Amazon

의 Alexa, Google의 Google Assistant 등 인공지능

을 활용한 개인 비서의 출범으로 시작하여 많은 기업들

은 채팅로봇 (챗봇)을 개발하여 근무시간 외에도 고객

들이 문의를 할 수 있게 고객센터의 효율성을 높였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으면 그에 부합한 조건

도 많아질 것이며 한 직원이 고객들에게 정확히 어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놓칠 수도 있다. 그러나 데

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분석하면 유의미한 관

계를 추출하고 이를 고객들의 요구 사항에 맞춰 그들이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3.2 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에 대한 기사 (Ahlstrom, 2019)에 따르

면 2010년을 기점으로 8년 동안 산업용 로봇은 대략 

300,000대 이상 공급되며 엄청난 성장세로 증가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후 산업용 로봇 공급이 급격히 

늘어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산업용 로봇은 무거운 

제품 또는 무한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을 사람들보다 효

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

던 작업들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Ⅳ. 일자리 변동 결과

생산성과 임금격차, 보울리의 법칙, 노동인력 참여

율을 통해 확인되는 공통된 사항은 1980년 이후 일자

리에 구조적인 변동이 생겼다는 점이다. 데이터 과학을 

활용하여 생산성과 임금격차 데이터, 노동소득 분배율 

데이터, 노동인력 참여율 데이터를 받아 시각화하게 되

면 이러한 변화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인력비용의 감소와 기계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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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생산성과 임금 격차

그동안 생산성이 오르면 임금도 따라 오른다고 믿어

왔다. 그러나 경제 정책 연구소 (Economic Policy 

Institute) (eco, 2019)는 생산성이 오른다고 임금도 

같이 따라 오르지는 않는다는 현상이 1979년부터 심화되

고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데이터 (Bivens 

et al., 2014), (Bivens, Gould, Mishel, and Shierholz. 

Bivens J, Gould E, Mishel LR, Shierholz H, 2014)

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시간당 임금은 1980년부터 별

다른 변동이 없으나 순 생산성은 1980년 이전과 마찬

가지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따라서, 시간당 임금과 생

산성의 차이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다.

4.2 보울리 법칙(Bowley’s Law)

임금과 노동생산성 간 격차의 지속적 증가는 노동소

득분배율(labour income share)의 감소로 연결된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총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며 보울리의 법칙은 경제성장이나 발전과는 상

관없이 노동소득분배율은 장기적으로 일정하다는 가설 

(상헌, 2014)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 가설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림 6> 산업용 로봇 공급의 증가 추이

<그림 7> 생산성의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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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D Economic Data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미

국은 1970년부터 2010년까지 노동소득분배율이 50%에

서 42% 이하로 가파른 속도로 감소했다.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의 세계 임금 보고서 (Ilo, 

2015)에는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 변화, 세계화, 금융화

(financialization), 노동시장과 복지정책의 약화 등이 

감소 원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4.3 노동인력 참여율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에서 제공하

는 데이터를 받아 분석한 결과 1965년부터 가파른 속

도로 노동참여율이 증가했으나 2000년은 정점으로 하

락하기 시작했다. 산업용 로봇은 2010년부터 가파른 

속도로 공급 되었으나 노동참여율은 2010년 이후 가파

른 속도로 감소했다. 산업용 로봇과 노동 참여율의 관

계는 반비례 적이며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두 부문의 차

이는 커질 전망이다.

<그림 9> 미국 노동 참여율 변화 추이

<그림 8> 미국 노동소득분배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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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람과 인공지능

5.1 사람과 인공지능 비교

사람과 기계는 서로 잘하는 영역이 나누어져 있었다. 

단어를 찾거나 글자 수를 세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

은 컴퓨터에게는 쉬운 작업이다. 반면, 논문이나 책을 

읽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한계가 있다. 인간은 지루하

고 반복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지만 컴퓨터

는 추상적이고 일반화하는 작업에 적합하지 않다. 이 

사실은 1970년대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 (CMU) 로봇 

공학자 한스 모라벡(Hans Moravec) 교수의 모라벡의 

역설(Moravec’s paradox)로 잘 알려져 있다.

5.2 모라벡의 역설(Moravec’s paradox)

한스 모라벡은 1970년대에 컴퓨터와 인간의 능력 차

이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며 다소 직설적인 발언을 했다. 

즉, 인간은 걷기, 느끼기, 듣기, 보기, 말하기 등의 일

상적인 행위는 매우 쉽게 할 수 있는 반면 복잡한 수식 

계산 등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

야 한다. 반대로 컴퓨터는 인간이 하는 일상적인 행위

를 수행하기 매우 어렵지만 수학적 계산, 논리 분석 등

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림 10> 사람과 인공지능 비교

<그림 11> 모라벡 역설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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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벡 역설의 사례로 최근 인공지능 학습의 난제중 

하나를 꼽으라면 여전히 다음과 같은 분류 문제를 들 

수 있다. 머핀과 치와와 혹은 아이스크림과 고양이를 

분류 시켜야 하면 사람들은 쉽게 구분할 수 있으나 기계

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학습을 시켜 결과를 얻

는다. 그러나 정확성은 높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5.3 중국어 방 주장

중국어 방 혹은 중국인 방(영어: Chinese room) 

(wik, 2019)은 존 설(John Searle) 이 튜링 테스트로 

기계의 인공지능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하

기 위해 고안한 사고실험이다.

우선 방 안에 영어만 할 줄 아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 방에 필담을 할 수 있는 도구와 미리 만들어 놓은 

중국어 질문과 질문에 대한 대답 목록을 준비해 둔다. 

이 방 안으로 중국인 심사관이 중국어로 질문을 써서 

넣으면 방 안의 사람은 준비된 대응표에 따라 답변을 

중국어로 써서 심사관에게 준다.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 심사관은 당연히 중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안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 질문을 이해하지 않고 

주어진 표에 따라 대답할 뿐이다. 이를 통해 중국어로 

질문과 답변을 받은 결과가 완벽해도 안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판정하기 어렵다는 결 론

을 얻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능이 있어서 질문 답변

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도 그것이 지능을 가졌

는지는 튜링 테스트로만 판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다음과 같이 컴퓨터, 인간, 인공지능을 비교할 

수 있다. 중국어 방을 인간으로 비유하면 외형적인 몸

체이고 컴퓨터를 하드웨어라고 가정하면 질문과 답변

을 입출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질문&대답 목록과 처

리 규칙을 담은 알고리즘을 데이터베이스/알고리즘, 습

득된 경험, 지식, 지능으로 대응할 수 있다. 

Ⅵ. 사람과 기계 업무 분장

모라벡의 역설 또는 중국어 방 예시처럼 인공지능은 

시행 착오를 통해 학습을 한다. 그 결과, 새로운 환경에 

마주치면 예상 밖의 결과를 반환 할 가능성이 있다. 실

제로 달에 사람을 보내는 아폴로 계획에서 사람과 기계

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좋은지는 오랜 동안 

사람과 기계의 업무 분장에 대해 논란이 되었던 대표적

인 사례이다. 그러므로 모든 결정을 인공지능에 의존하

는 대신 사람과 협동해 업무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를 들면(Korea Telecom)에서 출시한 ‘스마트 팩

토리’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등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해 생산 업무를 자동

화 하는 공장이다 (영우, 2018). 최근에 5세대 이동 통

신 (5G)의 출범으로 통신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인공지

능 기술 기계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스스로 학습해서 실무에 적용 

시키기 시작했다. 만약 설비의 과부하로 고장 또는 이

<그림 12> 컴퓨터, 인간, 인공지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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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생기기 전에 이를 인식하고 생산을 중단하거나 컨

트롤 타워에 신호를 보내 위기를 모면하는 등 같이 일

하는 작업자 옆에서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위험성을 감

지해 안정을 지켜준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컨트롤 

타워이다. 생산라인에 문제가 생기는 사유는 다양하며 

모두가 안정을 위협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사용한 로봇은 ‘문제’라는 이유로 모든 생산을 중단하면 

큰 손해를 본다.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면 기계가 직접 

결정하는 대신 업무에 능숙한 사람에게 질문을 주고 그

들이 판단한 후 기계가 적용할 수 있게 업무를 분산시

켜 문제를 해결 하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다. 

그 외에도 미국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 (Tesla) 또

는 IT 기업 구글 (Google)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무인 

자동차 개발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테슬라는 이미 

2014년 9월에 반자동 운전 보조 장치가 탑재되어 있는 

서비스를 출시해 상용화하기 시작했다. 여기서도 주목

해야할 부분은 ‘반자동’이다. 자율주행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은 오랜 시간 동안 현재 존재하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

던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면 갑자기 다른 차선에서 예

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인공지능은 새로 접하는 

데이터를 인식을 못해 파격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

다. 반대로 운전을 하다 사람의 실수로도 치명적인 결

과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에 모두 의존

<그림 13> 불확실성의 고려한 사람과 기계 업무 분장

<그림 14> 인지작업에 따른 자동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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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보다는 사람이 꾸준히 관찰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듀크 대학과 MIT 소속 매리 커밍스(Mary Cummings) 

교수는 기존 (S-R-K, Skill- Rule-Knowledge) 틀

에 E(Expertise)를 추가하여 기계는 스킬(Skill)과 규

칙(Rule)에서는 뛰어나지만 지식(Knowledge)과 전문

성(Expertise)에서는 사람이 기계보다 우월하다는 주

장을 했다. 커밍스 교수는 이를 ‘사람 감독 아래 제어’ 

(Human Supervisory Control) 로 명명하였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기계는 드론, 무인 자

동차, 무인 화물자동차, 무인 비행기, 무인 선박 모두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게 되어 있지만 이는 중앙 컴퓨터의 제어를 받는

다. 중앙 컴퓨터 제어는 결국 사람이 화면을 보고 제어 

로직을 심어둔 것이며 인공지능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

기는 아직 이르다는 주장이다.

Ⅶ. 결  어

기술 발전으로 컴퓨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공

지능 상용화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작업해서 나왔던 결과를 이제는 미리 학습한 

인공지능을 사용해 최소의 인원으로 문제를 빨리 해결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기계는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해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생산성을 유지한다. 그 

결과, 생산업체, 콜센터 등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반복

적으로 비슷한 업무를 하는 작업을 인공지능을 통해 저

렴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대체하려고 했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분별없이 사용하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커밍스 교수가 말했듯이 기계는 전문성이 사람에 비해 

낮으므로 기계에만 의존하고 모든 결정을 내리면 기업 

또는 사용자들은 손해를 볼 것이다. 인공지능은 오랜 

학습을 거쳐 만들어진 기술이다. 그러므로 학습을 하면

서 인식을 못했던 문제들을 현장에서 발견했을 때 이것

이 긍정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문제인지 결정

을 못하면 기업인 경우 적자를 볼 수도 있는 경우가 생

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모든 것을 의존하기 

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제어 아래 사용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모

든 업무를 대신하려고 만드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보조

하는 역할로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

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제는 기계를 통한 자동

화의 본질을 직시하고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며 만들어

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시점이 되

었다.

<그림 15> 사람감독하에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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